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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9억 원 선지급한다

 - 9.8.(화)까지 피해정밀조사가 끝난 39어가에 9억 원 우선 지급 시작
 - 추석 전까지 약 52어가에 23억 원 선지급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보험금 선지급을 개시

했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기간이 종료된 후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확정 지급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9월 8일 현재 총 39어가(전남 18어가, 경남 21어가)에 대한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험금 선지급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약 9억 원의 보험금이 선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어가가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신속한 피해 정밀조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약 52어가에 23억 원의 보험금이 추석 전에 선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가입 내용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보험금을 선지급받은 어가에는 최종 보험금에서

선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부터 불가항력적인 이상

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고수온 보장에 대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물량 중 주로 횟감으로 소비되는

크기의 광어, 우럭의 피해는 0.4% 수준으로 현재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에게 보험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선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도 함께 점검해 양식재해보험이 어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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